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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관련기관에서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살생각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을 사회적 유대감과 정서조절의 두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지방소재 성폭력 관련기관과 쉼터에서 성폭력, 가정

폭력 등의 대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8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질문

지를 통해 외상사건의 유형과 경험빈도, 자살생각, 사회적 유대감의 두 가지 변인인 좌절된 소

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 정서조절의 두 가지 변인인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충동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짐이 되는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같은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감과 관련된

자기 지각이 이들의 현재 자살생각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고, 부적응적인 인

지적 정서조절 중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인 파국화, 충동성의 한 영역인 부정적 긴급성이

이들의 현재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변인 중 좌절된 소속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은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의 과거 자살 생각

력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외상사건

경험자들의 자살위험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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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

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Nock et

al., 2008). 국내에서 실시된 대규모 역학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15-16%는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봤으며 3.3%

는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고 3.2%는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보

건복지부, 2012; Jeon et al., 2011).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은 생물학적 요인

에서부터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Nock et al., 2008). 선행연구들은 자

살행동과 관련 있는 환경적 변인으로 스트레

스 사건 또는 외상사건의 경험을 일관적으로

지지한다(Dube et al., 2001; Foster, 2011;

Molnar, Berkman, & Buka, 2001; Sorsdahl, Stein,

Williams, & Nock, 2011; Stein et al., 2010). 급성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은 미리 예측하고 대비

하기 어려운 반면, 외상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의 여부에 따른 고위험군의 선별과 이들의 자

살위험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이

해는 예방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유용성이 높

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Ⅳ, 1994)에 의하면 외상 사건이

란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

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

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외상사건은 가해요인

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사람에 의한 외상

의 예를 살펴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전쟁, 범죄 피해 등이 있고,

자연에 의한 외상의 예로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이 있다(최은영, 안현의, 2011; Allen,

2005). 성폭력,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과 같이

사람에 의해 발생된 대인관계 외상사건은 다

른 유형의 외상 사건에 비해 피해를 당한 개

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정신과적 치료를 요

하는 경우가 많다(Allen, 1995; Friedman, Resick,

& Keane, 2007).

세계보건기구(WHO)가 21개국을 대상으로 실

시한 대규모 역학 연구 결과 다양한 외상 사

건의 경험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와 관련

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성폭력, 신체적 폭

력 사건과 같은 대인관계 외상사건이 자살 행

동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in et al., 2010). Dube와 동료(2001)들은 아동

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2배에서 5배 높음을

보고하였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아동기 외상

경험은 자살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우울,

PTSD와 같은 정신 장애 위험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Afifi et al., 2008;

Molnar, Berkman, & Buka, 2001). 또한, 가정폭

력이나 성폭력 피해와 같은 외상경험자는 그

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rtin et al., 2004) 자살 위

험은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Kang & Bullman,

2008; Miller et al., 2009), 자연 재해(Krug et al.,

1998)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도 높게 나타났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전체범죄 중에서 성폭력 범죄 비율은

1999년 18.9%에서 2008년 33.4%로 지난 10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가족부

(2010)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1

년간 65세 미만 부부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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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성폭력, 가정 폭력과 같이 자살 위

험과 관련 있는 외상사건의 발생빈도가 높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외상사건 경험

자들의 자살위험과 관련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특

히, 자살 생각은 자살과 자살 행동의 가장 강

력한 예측변인이기 때문에(Brown, Beck, Steer,

& Grisham, 2000; Prinstein et al., 2008) 자살 생

각과 관련 있는 심리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자살예방을 위한 임상적 근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자살의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Joiner, 2005;

Van Orden, Witte, Cukrowicz, Selby & Joiner,

2010)에서는 한 개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안

하는데, 첫째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고 둘째

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으로 이는 자살로 죽을

수 있을 만큼 자신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을 경험할 때 자살하

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 여기에서 좌

절된 소속감이란 자신이 가족 구성원, 친구들

또는 다른 가치 있는 집단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고, 짐이 되는 느낌은 친구, 가족

혹은 사회에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어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Joiner, 2005).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의 상

실이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보는데, 이는 주요 자살 이론가들

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hneidman(1998)은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게서 나타나는 좌절된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

의 욕구를 제안 하였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

의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

러한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통제력 손

상이 자살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Baumeister와 Leary(1995)도 소속

의 욕구가 충족 되지 않았을 때 자살하고 싶

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

의 주장 역시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 및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자살생각을 유발한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대학생과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

음을 보여주었다(Joiner et al., 2009; Van Orden,

Lynam, Hollar, & Joiner, 2006;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 & Joiner, 2008). 또한, 좌절된

소속감은 알코올 관련 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과거력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고(You, Van

Orden, & Conner, 2011), 짐이 되는 느낌은 심

리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 환자들의 자살생각

(Van Orden, Lynam, Hollar, & Joiner, 2006)과 노

인들의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Cukrowicz, Cheavens, Van Orden, Ragain, &

Cook, 2011).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하정미, 설연욱, 좌문경, 2010)와 군인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민호, 2010)에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이 자살생각

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조민호

(2010)의 연구에서는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

각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절망감을 매개로 할 때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짐이 되는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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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은 절망감을 매개할 때와 매개하지 않을 때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좌절

된 소속감이나 짐이 되는 느낌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은 자살 생각과 관련 있는 자기 지각,

즉 인지의 내용(cognitive content)이라고 할 수

있다(Slee, Garnefski, Spinhoven, & Arensman,

2008). 이와 같이 자살과 관련된 자기 지각이

나 믿음과 더불어 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

과 관련된 변인들이나 정서조절양식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Anestis와 Joiner(2011)는 좌절된 소

속감, 짐이 되는 느낌과 같이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변인들과 자살 행동

간의 관계가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정서조절양식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

다. 또한, 부정적 긴급성, 즉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

이 높은 사람은 자살 의도가 없는 자기 손상

(Champman, Gratz, & Brown, 2006), 폭식 행동

(Wegner et al., 2002)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과 자살관련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

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서조절의 다양한

영역 중 충동성이라는 하나의 측면만을 살펴

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정서조절은 다차원

적인 심리학적 개념으로서 행동적인 측면 뿐

아니라 반추,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등

과 같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서를 조절하

는 여러 가지 방략들이 제시되었다(Garnefski,

2001). Slee, Garnefski, Spinhoven과 Aresman(2008)

은 고의적 자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고의적

자해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짐이 되는 느낌,

자기비난,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인 인지의

내용뿐 아니라 정서반응에 대한 비수용과 회

피와 같은 인지적 정서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과 같은 행동적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인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대인

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쉼터나 관련 기관

에서 치료 또는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살 생각과 관련 있는 심리

적 변인들을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

였다. 구체적으로, 자살의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과

관련된 자기 지각인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

는 느낌, 부적응적인 인지적, 행동적 정서조절

양식이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위에 제시된 선행 연

구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좌절

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은 대인관계 외

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여부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둘째, 부적응적인 인지

적 정서조절방략-반추, 파국화, 자기비난, 타인

비난–은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

살 생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여부와 유의

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적 정서조절방략

으로서 충동성-미리 계획하지 않는 경향성과

긴급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성

-이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현재 자살 생

각 수준과 평생 자살 생각 여부와 유의한 정

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김보미․유성은 /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 생각의 관계

- 735 -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충남, 충북지역에 소

재한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센터와 쉼터에 있

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성폭력, 신

체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인관계 외상 사건

경험 후 쉼터에 거주하거나 심리서비스 기관

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에 참여한 85명은 여자 59명, 남자 23명, 성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3인으로 구성

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27.8

세(SD= 13.1)였고 연령 범위는 12세부터 59세

까지 다양 하였다.

측정도구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INQ-R)는 좌절된 소속감

과 짐이 되는 느낌의 두 가지 요인을 측정하

는 목적으로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Van

Orden, Cukrowicz, Witte, & Joiner, 2012). 초기의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Van

Orden, Witte, & Gordon, 2008), Van Orden과 동

료들(2012)이 좌절된 소속감 6문항, 짐이 되는

느낌 9문항의 총 15문항으로 수정하여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민호(2010)가 Van

Orden 등(2008)의 36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최근 15문항 개정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각

문항을 읽고 최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낀 것들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7점 Likert척도로(0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자주 그렇다) 평가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감이 좌절되어 있거나 다른 사

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

다.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의 내적 일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좌절된 소속감 .85,

짐이 되는 느낌 .89였고(Van Orde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91로 나타났

다.

단축형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지

인지적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ki와 Kraaij(2006)가 개발한 단축형 인

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short)를 사용하였

다. 단축형 인지적 정서조절방략 질문지는

Garnefski(2001)가 개발한 36문항의 인지적 정서

조절방략 질문지를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18문항으로 단축한 것이다.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1점(거의 그렇지 않

다)에서 5점(거의 항상 그렇다)으로 평가하도

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방략 질문지(Garnefski,

2001)를 단축형(Garnefski & Kraaij, 2006)으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9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적응적인

방략과 부적응적인 방략의 두 가지 상위 요인

으로 나뉜다. 적응적인 방략은 수용,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

초점변경 등을 포함하고, 부적응적인 방략은

반추 혹은 사고에 초점두기, 자기비난, 타인비

난, 파국화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

적응적인 방략의 네 가지 요인만을 사용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개별 요인들의 내적 일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비난 .62, 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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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파국화 .76, 타인비난 .83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충동적인 행동양식 측정을 위해 Whiteside와

Lynam(2001)이 개발한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The Urgency, (lack of) Premeditation, (lack of)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Impulsive Behavior

Scale; UPPS)의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는 충동적인 행동양식

및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정적 긴급성, 미리 숙고하기(의 부족), 인내

심(부족), 감각추구 등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숙고

하기(의 부족) 11문항과 부정적 긴급성 12문항

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미리 숙고하기(의 부

족)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긴급성은 점수

가 높을수록 충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Whiteside와 Lynam(2001)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미리 숙고하기 .91, 부정

적 긴급성 .86였고, 본 연구에서는 미리 숙고

하기 .87, 긴급성 .87로 나타났다.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 Foa, Cashman, Jaycox, &

Perry, 1997)는 외상 사건 경험의 유형과 빈도,

증상 등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척도로

국내에서 남보라, 권호인, 권정혜(2010)가 한국

어로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보라 등(2010)의 한국판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의 제 1장만을 실시하여 외상 사건

의 빈도와 유형을 측정하였다.

자살 생각의 측정

자살 생각은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

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는지의 여

부와 현재 자살생각 수준의 두 가지를 측정하

였다. 평생 자살 생각 유무는 미국의 대규모

역학조사(Kessler, Borges, & Walters, 1999)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식 질문지 형식으로 “자살에 대해서 심각

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

항에 ‘예’라고 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한 자

살 생각의 시기와 전문가 상담 유무를 묻는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현재 자살 생각의

수준은 한국판 Beck 우울 척도(김명식, 이임순,

이창선, 2007)의 9번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은 0-4점 척도로 나는 자살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해 본적이 없다(0점), 나는 자살에 대

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나 실제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1점), 나는 자살하고 싶다(2점), 나

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할 것이다(3점)의 순으

로 지난 2주 동안의 자살생각 수준을 측정한

다.

자료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

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상경험자들의

좌절된 소속감, 짐이 되는 느낌, 인지적 정서

조절방략, 충동성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

속 변인이 평생 자살 생각 유무인 경우에는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현재 자살 생각

수준인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김보미․유성은 /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 생각의 관계

- 737 -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

에 제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의 쉼터에서 75부

(88.2%), 원스톱 지원센터 6부(7.1%), 청소년 지

원센터 3부(3.5%), 해바라기 센터 1부(1.2%)로

총 85부의 설문지를 수거 하였다. 연구 대상

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가 39명

(45.9%), 20대가 8명(9.4%), 30대가 12명(14.1%),

40대가 19명(22.4%), 50대가 3명(3.5%)이었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3명(3.5%),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이 13명(15.3%), 중학교 재학 및 졸업

이 27명(31.8%),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이 30

명(35.3%),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0명(11.8%)

으로, 12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전체

85명 중 73명(85.9%)이었다. 주거상태는 가족

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25명(29.4%), 친척

이나 친구와 살고 있는 경우가 7명(8.2%), 쉼

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8명(56.5%), 혼

자 살고 있고 있는 경우가 4명(4.7%)으로 나타

났다. 결혼 상태는 결혼한 적 없음 43명(50.6

%),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을 포함하여 배

우자와 살고 있지 않음 32명(37.6%), 결혼이나

동거를 포함하여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가

7명(8.2%)이었다.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

은 전체 85명 중 39명(45.9%)이었다. 이 중 9

명(10.6%)은 자살 생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살

생각을 보고한 39명 중 가장 최근에 자살 생

각을 해 본 것이 지난 일주일 이내인 경우가

6명(15.4%), 최근 한 달 이내인 경우가 4명

(10.3%), 1-3개월 이전은 7명(17.9%), 4-6개월

이전은 5명(10.3%), 6-12개월 이전은 2명(5.1%),

1년 이상 전에 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25.6%)으로 나타났고, 6명(15.4%)은 질문에 응

답하지 않았다.

자살 생각이 있는 집단의 평균연령은 25.7

세(SD=12.4)였고, 자살 생각이 없는 집단의 평

균연령은 29.3세(SD=13.7)로 두 집단 간 평균

연령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21,

n.s.).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살생각이 있

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연령(χ2=5.73, df=4,

n.s.), 성(χ2=.36, df=4, n.s.), 교육 수준(χ2=3.63,

df=5, n.s.), 주거 상태(χ2=5.37, df=5, n.s.), 결혼

상태(χ2=8.41, df=5, n.s.)의 분포 모두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의 유형과 경험 빈도

본 연구 대상자들이 보고한 외상사건 유형

에 따른 경험 빈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

체 연구 참여자 중 외상사건 유형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26(30.6%)명을 제외한 59명의

자료만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가족 혹은 아

는 사람으로 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45.8%)이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아는 사

람으로 부터 당한 성폭행(25.4%), 18세 이전에

5살 이상 연상인 사람에 의한 성적인 접촉

(23.7%), 낯선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13.6%), 심

한사고 화재 혹은 폭발(16.9%), 낯선 사람으로

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16.9%),

자연재해(15.3%), 낯선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

(13.6%) 기타 외상사건(13.6%), 감금(3.4%), 고

문(1.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외상사건의 횟수를 보고하지 않은 26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738 -

전체

(N=85)

자살생각 있음

(N= 39)

자살생각 없음

(N= 46)

N % N % N % χ2 p

성별 .36 .55

여자 59 69.4 26 66.7 33 73.3

남자 23 27.1 12 33.3 11 26.7

나이 5.73 .22

10대(10세~19세) 39 45.9 21 56.8 18 40.9

20대(20세~29세) 8 9.4 3 8.1 5 11.4

30대(30세~39세) 12 14.1 7 18.9 5 11.4

40대(40세~49세) 19 22.4 5 13.5 14 31.8

50대(50세~59세) 3 3.5 1 2.7 2 4.5

교육수준 3.63 .61

무학 3 3.5 1 2.6 2 4.4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 13 15.3 9 23.7 4 9.0

중학교 재학 및 졸업 27 31.8 12 31.6 15 33.3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30 35.3 12 31.6 18 40

대학 재학 및 졸업 10 11.8 4 10.5 6 13.3

주거상태 5.37 .37

가족과 살고 있음 25 29.4 11 28.9 14 30.5

친척이나 친구와 살고 있음 7 8.2 5 13.2 2 4.3

쉼터 거주 48 56.5 19 50 29 63.1

혼자 살고 있음 4 4.7 3 7.9 1 2.2

결혼상태 8.41 .14

결혼한 적 없음 43 50.6 23 60.5 20 45.5

배우자와 살고 있지 않음(별거, 이혼, 사별 포함) 32 37.6 13 34.2 19 43.2

배우자와 살고 있음 7 8.2 2 5.3 5 11.3

자료의 출처

쉼터 75 88.2 33 84.6 42 91.3

원스탑 지원센터 6 7.1 5 12.8 1 2.2

청소년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4 4.7 1 2.6 3 6.5

주. 자살 생각 있음과 자살 생각 없음은 평생 한번이라도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집단을 의미한다.

표 1. 전체 피험자와 평생 자살 생각 유무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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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명을 제외하고 본 질문에 응답한 참여

자 중 단일 외상 경험자는 32명(54.2%), 중복

외상 경험자는 27명(45.8%)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자살생각과의 상

관관계

주요 측정 변인들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짐이 되는 느낌(r=.28, p<.05),

부정적 긴급성(r=.25, p<.05), 파국화(r=.23,

p<.05) 순으로 평생 자살생각 유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현재 자살생각 수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짐이 되

는 느낌(r=.51, p<.01), 파국화(r=.33, p<.01),

좌절된 소속감(r=.27, p<.05), 부정적 긴급성

(r=.26, p<.05) 순이었다.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였다.

대인관계변인, 인지적 정서조절, 충동성과 자

살생각의 관계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

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종속변인으

로 각각의 예측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8개의

단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대인관계-심리학적

변인 중 짐이 되는 느낌(OR=1.07, 95% CI=

1.01-1.13, p<.05)은 평생 자살생각 유무와 유

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

상과는 달리 좌절된 소속감(OR=1.02, 95% CI

=0.98-1.06, p<.05)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 요인의 파국화

외상사건 유형 경험 빈도 %

심한 사고 화재 혹은 폭발 10 16.9

자연재해 9 15.3

가족 혹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 27 45.8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과 관련되지 않은 폭행 10 16.9

가족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15 25.4

낯선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 8 13.6

전투 혹은 전쟁 0 0

18세 이전에 5살 이상 연상인 사람에 의한 성적인 접촉 14 23.7

감금 2 3.4

고문 1 1.7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6 10.2

기타 외상 사건(오토바이에 치임, 친척의 자살 등) 8 13.6

단일외상 32 54.2

중복외상 27 45.8

표 2. 외상사건 유형별 경험빈도와 중복 외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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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1.27, 95% CI=1.02-1.59, p<.05)와 충동성

요인의 부정적 긴급성(OR=2.12, 95% CI= 1.08

-4.14, p<.05)이 평생 자살생각 유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반추

(OR=1.31, 95% CI=0.99-1.73, p=.059) 점수가

높을수록, 미리 숙고하기(OR=0.51, 95% CI=

0.24-1.08, p=.078) 점수가 낮을수록 자살 생각

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Beck 우울 척도의 9번 문항으로 측정한 현

재 자살생각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각각의 예

측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8개의 단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대인관계-심리학적 변인인 좌절된 소속감

(F(1, 75)=5.93, p<.01)과 짐이 되는 느낌(F(1,

77)=27.11, p<.001), 인지적 정서 조절 방략 중

1 2 3 4 5 6 7 8 9 10

1. 평생 자살생각 1.00

2. 현재 자살생각 .58** 1.00

3. 좌절된 소속감 .12 .27* 1.00

4. 짐이 되는 느낌 .28* .51** .45** 1.00

5. 반추 .21 .18 .03 .08 1.00

6. 파국화 .23* .33** .17 .36** .52** 1.00

7. 자기비난 .10 .12 -.03 .13 .22 .09 1.00

8. 타인비난 -.02 .05 -.09 .01 .34** .33** -.24* 1.00

9. 미리 숙고하기 -.20 -.13 -.29* -.26* .04 -.11 .17 -.15 1.00

10. 부정적 긴급성 .25* .26* .14 .43** .32** .39** .15 .16 -.42** 1.00

평균 - - 19.81 7.96 5.52 5.10 5.16 5.10 3.29 2.73

표준편차 - - 12.18 9.01 1.64 2.05 1.83 2.21 0.63 0.71

주. *p<.05, **p<.01

표 3.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자살생각과의 상관계수

예측 변인 OR 95% CI

대인관계-심리학적 요인

좌절된 소속감 1.02 0.98-1.06

짐이 되는 느낌 1.07* 1.01-1.13

인지적 정서조절

반추 1.31 0.99-1.73

파국화 1.27* 1.02-1.59

자기비난 1.12 0.88-1.43

타인비난 0.99 0.81-1.20

충동성

미리 숙고하기 0.51 0.24-1.08

부정적 긴급성 2.12* 1.08-4.14

주. OR =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p<.01

표 4. 평생 자살 생각 유무에 대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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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화(F(1, 82)=10.26, p<.05)와 충동성 요인

중 부정적 긴급성(F(1, 80)=5.62, p<.01)이 현재

자살 생각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같은 대

인관계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관련기관에서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과

같은 대인관계-심리학적 변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의 정서조절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인관계 외상경험자 85

명 중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명이었다. 이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45.9%에 이르는 높은 수

치로서, 국내 역학조사 연구(Jeon et al., 2010)

에서 나타난 국내 일반인의 평생 자살 생각

률(15.2%)의 3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는

Molnar, Berkman과 Buka(2001)가 미국인을 대상

으로 실시한 역학 연구결과와도 상당히 유사

한 결과이다. Molnar 등(2001)은 본 연구와 Jeon

등(2010)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사용하여 자살 생각률을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미국 일반인의 16.7%, 아동기 성폭

력을 경험한 미국인 중 48.2%가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성폭력과 신체 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대인

관계 외상사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외상사건 경험집단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3

배 정도에 이른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변인 β t R² F

대인관계-심리학적 요인

좌절된 소속감 .27 2.44* .07 5.93*

짐이 되는 느낌 .51 5.21*** .26 27.11***

인지적 정서조절

반추 .18 1.62 .03 2.63

파국화 .33 3.20** .11 10.26**

자기비난 .12 1.11 .02 1.24

타인비난 .05 .48 .00 .23

충동성

미리 숙고하기 -.13 -1.17 .02 1.37

부정적 긴급성 .26 2.37* .07 5.62*

주. *p<.01 **p<.05, ***p<.001

표 5. 현재 자살생각 수준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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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대인관계 외

상사건 경험자들 내에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살

생각을 보고한 집단과 보고하지 않은 집단 간

에 성별, 나이, 교육기간, 주거 상태나 결혼

상태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 차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거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Jeon 등(2010)의 역학연구에

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자살

생각률을 보고한 결과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대인관계 외상 사건을 경험한 경우에는 자살

생각 위험에 있어 남녀의 차는 없음을 보여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외상 경험자 중 25%는 지난

달에 자살 생각을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50%

이상이 지난 3개월 이내에 자살 생각을 하였

다고 보고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상경

험 후 기관에서 보호 또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자살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입이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시사된다.

자살의 대인관계-심리학적 이론(Joiner, 2005;

Van Orden et al., 2010)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짐이 되는 느낌은 대인관계 외상경험자

들의 현재 자살생각 수준의 강력한 예측변인

이었으며 자살생각 과거력 또한 유의하게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좌절된 소속감

은 현재 자살생각 수준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

었으나 자살생각 과거력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못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만 지지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다소 조심

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고려사

항은 짐이 되는 느낌이나 좌절된 소속감과 같

은 심리적 변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될 수 있는 변인이므로, 현재의 심리적 상태

와 과거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제한점

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민호(2010)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좌절된 소속감이 자

살생각과 직접 관련이 있기보다는 절망감과

같은 제 3의 매개변인을 통해 관계할 가능성

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는, ‘파국화’만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인관계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보호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외상경험자들의 경우 경험한 사건에 대해 부

정적이고 극단적인 인지적 사고 양상을 보이

는 경우 자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겪었던 부정

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었

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동

일한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

살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추의 경우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05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의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반추변인의 내적

일치도 수준이 다소 낮았던 점도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동성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

동성을 미리 숙고하는 경향성의 부족과 부정

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행동

하는 경향성, 즉 부정적 긴급성의 두 가지 영

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부정

적 긴급성이 높은 경우에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하기 전에 미리

숙고하는 경향성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78) 다소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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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경험자들의 자살생각과 인지적 정서조절,

충동성의 관계는 현재의 자살 생각 수준을 종

속변인으로 했을 경우와 과거력을 종속변인으

로 했을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외상경험과 같은 극도의 스트

레스 사건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

하는 인지적, 행동적 결함이 자살생각과 관련

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대인

관계 외상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결과 해석 시 고

려해야 할 몇몇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전체

피험자 수가 다소 적었다는 점이다. 쉼터 등

의 보호 기관에 있는 외상 경험자들을 연구하

기에는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수의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

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10대 청소년에서부터 40-50대 중년층에 이르

기까지 연령과 성별이 상당히 다양한 집단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

의성이 없게 나타났거나 경향성만을 보였던

변인들에 대한 결론은 조심스럽게 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던 변인들이 사례수가 증가한다면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과 일부 연령층에만 유의한 위험

변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외상사건의 경험시기와 현재 자살생

각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최근 외상

사건 경험 시기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 경험시기를 고려한 종단연구나 경험시기

를 후향적으로 측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접근성이 어려운 성폭력, 가정폭력 외상경험

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관련 있는 심리

적 변인들을 폭넓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갖는다. 좀 더 많은 수의 외상경

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

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다면 심층적

인 임상면접을 통한 정신과적 장애의 진단과

증상이 심리학적 변인들과 함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가정

폭력 관련기관에서 대인관계 외상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자살위험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의 사회적 유대

감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 대

인관계 외상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사건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적응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기술의 함

양이 자살예방에 중요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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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ole of social connec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suicidal ideation

among individuals with interpersonal trauma. Based on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Joiner, 2005), we hypothesized that two indices of social connections,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would be associated with current and lifetime suicidal ideation. Further, we

hypothesized that cognitive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would be associated with current and

lifetime suicidal ideation.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local

shelter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physical abuse. A total of eighty-five participants

completed a set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current and lifetime suicidal ideation, traumatic

events,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cognitive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burdensomness, catastrophizing, and negative urgen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urrent and lifetime history of suicidal ideation. Thwarted belongingness was associated

only with current suicidal ideation.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 to reduce

suicide risk among individuals with interpersonal trauma.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traumatic event,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mpulsivity


